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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박완서의 단편소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에 나타나는 모성적 돌봄을 살펴보았다. 이 모성적 돌봄은 실천 행위를 넘어 영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영성이 위계적 경계를 넘는 유효한 방법이라면 돌봄의 영성은 지구의 다른 존재를 포함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소설의 돌봄에는 경계에 대한 사유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되어 있는데, 이는 박완서 문학이 관철해온 억압과 경계에 대한 문학적 통찰과 감수성에 잘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 소설이 노년의 젠더 문제나 돌봄의 실천 이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전제이자 필요성이다. 본고는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의 돌봄의 영성을 주목하고, 그 돌봄에 내재된 힘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박완서 문학을 에코페미니즘의 윤리와 상상력으로 독해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검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인공 ‘나’는 어머니와 복잡한 상호관계를 맺고 모성 주체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중성을 발견한다. 그것은 가부장적 젠더 가면과 그 안에 억압되었던 욕망 감정의 맨얼굴이라는 양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법하다. 그 양면성의 간극은 삶에 미치는 가부장제의 망각한 영향을 실감하게 해준다. 중요한 것은 ‘나’가 인간과 관계로 빚어지는 복잡한 삶의 난해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야 할 ‘난해한 숙제’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일련의 서사과정을 통어하는 중요한 모티프가 영적 돌봄이라는 것도 이 소설이 각별해지는 이유이다. 돌봄의 영적 차원을 다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강력한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에서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용기이고, 둘째는 공식이 통하지 않는 삶에 대한 씩씩한 ‘분노’가 아버지 돌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며, 셋째는 ‘타자에게 존재하기’의 돌봄은 공감하는 심리적 능력 이상으로서 타자와 관계하는 용기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성 주체의 돌봄 과정은 가부장적인 억압 시스템에 개입하고 창의적으로 변화시키는 영성의 잠재력과 관련된다. ｢길고 재미없는 영화가 끝나갈 때｣는 대응하며 살아온 가부장적 현실이 인간형성과 인간관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복잡하고 아이러니하게 얽혀 들어가게 하는지를 성찰한다. 이 소설이 그려내는 모성적 돌봄의 입체적인 형상은 박완서가 전체 서사에 견지해온 억압에 대한 문학적 통찰력과 감수성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초록
          
        

        
          We looked at the maternal care that appears in Park Wan-seo's short story “When the Long and Boring Movie Ends”(hereafter “Movie Ends”). Here, maternal care is special in that it is understood as a spirituality that includes courage in relation to others beyond caring as a practice. “Movie Ends” is a novel that shows Park Wan-seo's literary insight and sensitivity to oppression well. The premise and necessity of this thesis is that this novel has meaning and value that should be interpreted beyond the gender issue of old age and care as a practical ethic. This paper examines the care of “Movie Ends” and examines the spiritual dimension of maternal care.

          The review contents are as follows. The process of the main character ‘I’ moving from her mother and daughter's mutual relationship process to the maternal subject was examined. In the process of going through identification and non-identification with her mother, ‘I’ leads to discovering the duality of her father, who can be said to be a gender other. It, like her mother's duality, is no different from the gap between the full mask of the dominant patriarchy and the bare face of the feelings of desire repressed therein. The gap between these ambivalences is not to be ignored as the difficulty of life, but is regarded as a ‘difficult homework’ that ‘I’ must solve. An important motif acting on this series of narrative processes is caring.

          The spirituality of car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hows the courage to admit that all family members can be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werful patriarchy. Second, the courageous anger at the fact that the formula of life does not work is caring as ‘being present to the other’. Third, such caring has a spiritual meaning beyond the psychological ability to empathize as a courage to relate to others.

          This series of maternal subject care processes is related to the potential of spirituality to intervene and creatively change the patriarchal system of oppression. “Movie Ends” reflects on how much the patriarchal reality that all members have responded to affects human formation and human relationships, and how complicated and ironic it makes life. The three-dimensional shape of maternal care drawn in this novel is a successful example of the literary insight and sensitivity sensitive to oppression penetrating the entire narrative of Park Wan-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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